
수입원: 태인기기(02)971-8241
·가격: 940만원·메커니즘: 필립스CD Pro2·D/A컨버터: 버브라운PCM1792, 24비트/192kHz·주파수대역: 7Hz-20kHz(-1dB)
·출력전압: 2V(RCA), 4V(XLR)·출력임피던스: 100Ω·디지털다이내믹레인지: 140dB·S/N비 : 125dB·THD : 0.2% 이하·크기(WHD) : 44.5x12x45cm ·무게: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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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aero Capitole Classic
붓으로한획을그어내는한줄의깊은감동

먹물로그린수묵화적인감성과세 함이밸런스를이룬절묘한균형감, 그리고요즘듣기힘든풍성함을가진저음. 오디오에서

는의외로많지않은프랑스산이지만듣고있으면독일이나일본산과는전혀다른프랑스다운풍취가있다.  ┃신우진

이전에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어

느새인가나도높은해상도가점

차귀에익어간다. 오디오처럼기술발

달이 더딘 제조업도 없어 보이지만, 분

명차이가나는점이바로이부분이아

닌가싶다. 하지만정작중요한것은정

보의 양과 스피드, 해상도가 아니라 음

악적감성이라는말을필자는기회가있

을때마다해왔다. 그러나막상나조차

도 펜을 들고 오디오 앞에 앉으면 그런

기준을망각하는경우가사실적지는않

다. 나도당장은귀에들어오는소리, 예

쁜 모습에 본능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은어쩔수가없다. 명백한기준과객

관적인 데이터는 설명하기는 부담이 없

을지모르지만, 이캐피톨레클래식CD

플레이어가 들려준 음악은 그런 기준이

나 숫자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

서독자에게그것을설명해주는것역시

쉬운일은아니다.

박스를 열고 캐피톨레 클래식을 꺼냈

다. 필립스 CDPRO 2 메커니즘을 장착

하고손으로뚜껑을열어CD를넣고스

태빌라이저로 고정하는 톱 로딩 방식이

다. 테이블에는스프링서스펜션이달려

있는것이보인다. 24비트 192kHz 리샘

플링에 DAC 부분은버브라운의제품을

사용했다. 기술적인스펙은중복됨이많

기에지난4월호의하이엔드CD 플레이

어 특집에 소개된 캐피톨레 레퍼런스의

내용을참조하시기바란다. 캐피톨레클

래식은 기존의 프리와 CD 플레이어의

결합된형태에서프리부분을들어냈다.

물론캐피톨레레퍼런스와동일한CD부

를가지고있고프리부와아날로그볼륨

이없기에그만큼가격은내려갔다. 아마

도 캐피톨레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기존에프리가있는데이것을처분

하고가야되는지그냥써야되는지에대

한망설임이이모델이등장하면서어느

정도해결이될듯하다. 참 이상하게오

디오에중복되는기능이겹쳐있으면아

주큰손해를보는느낌이든다.

러시아와미국적감성이섞여있는쇼

스타코비치의 재즈 앨범(Decca, 리카르

도 샤이)으로 시작을 해본다. 생각 외로

이 음반의 화려함과 탄력적인 타악기가

잘나온다. 앞서말한서설때문에캐피

톨레 클래식이 기본적인 특성이 떨어진

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이다. 화사하거나

가는음색의소리는아니지만, 무대가무

척넓게형성이되고무엇보다저음역의

매력이 있다. 듣는 동안 안정감이 있고

항상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든든한 저음이 받쳐주는 대역간

의밸런스가큰역할을한듯하다. 빠른

반응이 풍부함보다 우선시되는 요즘 캐

피톨레클래식은그접점을잘잡아냈다.

오디오적인 저음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

서도음악적인풍부한기분좋은저음을

만들어내고있다.

나는개인적으로이같은소리가좋다.

약간뒤로물러나무대를넓게만들면서

펼쳐놓은 오케스트레이션도 그렇고, 그

덕분에정위를잡기위해지나치게소리

가 가늘어지지도 않는다. 아쉬케나지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Decca)을

들어보면피아노가투명해지면서도왜곡



이없다. 피아노가가져야할투명도와힘

있는울림이균형을이루고있어음자체

에현실감이있다.

라디오를 녹음한 라빈의 바이올린 소

품(Tahra)과같은오래된음반도부담이

없고, 대부분의 CD 플레이어에서 현실

감이 없이 들리던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기법(Turtle Records)의 고역의 바이올

린음색도캐피톨레클래식을통해들으

면분명바이올린임을알수있다. 세

하면서도현실성을잃지않고현의소릿

결이살아있는감각적인진한음색이다. 

미려한음색이라기보다는안정감이있

고감성이풍부한울림을만들어내지만,

한편으로 오디오적인 기본기도 충분히

가지고있다. 이것은참으로설명하기힘

든장점으로, 또단기간에귀에들어오는

특징도아니고, 대부분쓰면쓸수록천천

히알아가기도하고, 아니면그냥듣기가

좋아졌다거나 한두 소절 듣고 리모컨을

찾는나쁜습성이개선되는형태로나타

난다. 또 토요일 이른 아침에 평소보다

큰음량으로틀어놓아도음악소리에잠

을깬내자가오늘은소리를낮추라는잔

소리를않고옆에앉아신문을보는점도

캐피톨레클래식이가지는장점이다.

친근감있고편안한음색에풍부한표

현력때문에의외로재즈음반에서도큰

장점이 된다. 안정감 있는 베이스와 사

실적인퍼커션의바탕위에연주되는피

아노나 관악기의 울림이 살아 있다. 쓸

수록느끼는것은캐피톨레클래식이해

상도나 반응 속도가 동급의 하이엔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월등한

편에든다는것이다. 그것을부각시키지

는 않지만 오디오적으로도 불만 요인이

없기때문에이것역시편하게음악만을

듣게 만들어 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

이다.

소리의감촉이좋다. 항상감각적인표

현력을 가지고 울려주는 풍성하고 넉넉

함이좋다. 그넉넉함만큼이나널찍한무

대 역시 좋다. 너무도 개인적인 취향과

부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칭찬 일변도

로나가, 평론이아니라광고가되어버

린것같아우려도있다. 또필자의스피

커와같은수입업체이고이둘의조합이

잘 어울리기에 가지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 오디오에어로캐피톨레는필자가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이미 오디오 마니

아 사이에서는 단기간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있다. 이것은브랜드가가지는

배경을뒤에업은탓도아니고, 대대적인

광고를통한것도아니라자연히마니아

사이에서형성된것으로알고있다.

나는오디오에어로를소개하기보다는

그저 그 평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리뷰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먹물로 그린 수묵화적인 감성과

세 함이밸런스를이룬절묘한균형감,

그리고요즘듣기힘든풍성함의저음을

가진다. 오디오에서는의외로많지않은

프랑스산이지만 듣고 있으면 독일이나

일본산과는 전혀 다른 프랑스다운 풍취

가있다. 

어제는한음악평론가와자리를같이

했다. 오디오마니아들은음악을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금 듣고 돌리

고, 리모컨먼저찾고, 음악을듣는것인

지 기계를 자랑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면서. 사실그런면도있지만그런것이

전부라면 캐피톨레가 높은 평가를 받기

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음반 리뷰에

있는대목을인용하자면요즘은참잘만

들었다는생각이드는오디오가많이있

다. 하지만좀처럼감동을주는오디오는

별로 없다. 캐피톨레 클래식은 그 흔한

SACD도되지않는다. 독자적메커니즘

을 개발하는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프리앰프부를 제외시켰다지만

그래도디지털입력조차되지않는것도

불만이긴하다. 반론이있을지모르지만

내가보기에는아주잘만들었다는느낌

을주는CD 플레이어는아니다. 대신듣

는음악에감동을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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